
10만 연등 수 놓으니…여기가 ‘부처님 세상’

불기 2567년 연등회

글=신성민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연등회 보존위원회·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

회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

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개

최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처음 열린 이번 

연등회에는 5만여 대중이 행렬에 참여하고, 10

만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밤하늘을 장엄해 이

전 규모로 회복했음을 세계에 내보였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연등행렬은 윤재웅 동

국대 총장의 행렬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 선

두 장엄등은 ‘불교사물등’이었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

등, 목어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

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을 고

려한 장엄등과 행렬등도 행렬에 참여했다.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

등들도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평등공

법등’을 새로 선보였으며, 화계사는 ‘세계일

화등’, 진각종이 ‘황룡등’을, 전국비구니회는 

‘사캬디카등’을, 태고종이 ‘거북법고등’ ‘관

세음보살등’ ‘달위의 비천등’ ‘연꽃과 아이들

등’ 등을 새로 제작해 행렬에 참여했다.

올해 연등행렬에는 참가단체 이외에 시민 문

화체험단도 행렬에 참여한다. 대한불교청년회

를 통해 선착순 250명 사전 신청을 받아 참여한 

시민들은 연등행렬에도 동참해 축제를 즐겼다.

▶C13면에 계속 연등회 보존위원회·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개최했다. 앞서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 후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장엄등 행렬 모습.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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